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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민심을 부정했다. 오늘 탄핵심판 변론에서 박근혜 변호사들은 촛불을 북한에 선동당
한 불순세력으로 묘사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 싸리눈 내리는 추운 밤에도 아이들 손잡고 촛
불을 켠 천만 국민은 국민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촛불이 곧 민심이며, 부정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박근혜임을 선언한다. 

박근혜는 자신을 조금이라도 위협하면 반헌법적이라고 한다. 스스로 임명한 특검조차 부정하며 
누구에게도 수사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새해 첫날 기습 기자간담회를 열어 특검에 성실히 
임하겠다더니 나흘 만에 뒤집었다. 심지어 촛불을 국가의 적으로 규정했다. 지금 온 나라의 적
은 바로 박근혜 자신 아닌가.

박근혜는 극성 지지세력을 규합해 정국을 뒤집고자 한다. 박사모 등 박근혜 비호세력의 집회가 
‘헌법질서 지키는 집회’라고 한다. 그런데 그 헌법질서 지킨다는 집회에서 나오는 구호가 ‘계엄
령 선포’다. 박근혜와 그 비호세력이야말로 가장 반헌법적인 자들이다. 

박근혜 변호사들은 박근혜 비호에 소크라테스까지 들먹였다. 그러나 “너 자신을 알라”던 소크
라테스의 외침은 어디 갔는가? 박근혜는 자신의 죄를 모른다. 뉘우칠 생각이 없으니 깨닫게 해
줄 수밖에 없다. 1월 7일, 박근혜가 내버린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과 생존자들이 만난다. 우리
는 눈물과 분노의 힘으로, 304명 희생자들의 이름으로 박근혜의 죄를 물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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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촛불민심은 종북이고 박근혜는 소크라테스라는 망발의 향연

- 범죄자의 안하무인에 언제까지 국민들이 정신적 충격 받아야 하나


